
Mitsubishi 20만톤 P S공장 폭발
D o w·HKP 정기보수 맞물려 … 중국 P S수요로 회복기 도래

Mitsubishi Chemical의 Y o k k a i c h i소재 2 0만톤규모의 P S공장 폭발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5만톤규모의 2

개 H I P S라인 가동이 중단되었다.

이 사고는 9 5년 1 2월2 9일 발생한 것으로 두개라인중 한 부분의 촉매탱크 압력이 높아진 것이 원인

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그러나 폭발의 자세한 원인이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화재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번 사고로 수요자에 대한 물량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Mitsubishi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. 

M i t s u b i s h i는 2달분량의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이번 사고에 대해 P S기업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, 이미 D o w의 2 0만톤규모 공장

의 정기보수 및 홍콩에 위치하고 있는 Hong Kong Petrochemical의 1 0만톤규모 공장의 정기보수 등

을 이유로 P S가격을 톤당 2 0 ~ 3 0달러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.

따라서 이번 M i t s u b i s h i공장의 폭발사고는 P S기업들에게 가격 인상의 또다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

풀이된다.

P S가격은 1월들어 상승세를 보여 G P P S는 CIF HK기준 톤당 7 6 0 ~ 7 7 0달러로 올랐으며, HIPS는 C I F

H K기준 톤당 8 2 0 ~ 8 4 0달러를 형성하고 있다.

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석유화학 경기가 후퇴, 가격인상은 쉽지않을 전망이다.

한편, 중국의 P S·ABS 수요가 본격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다. 홍콩시장에서 P S의 가격이 상승하는

등 앞으로 본격적인 수요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. 

대규모 ABS, PS 공급기업인 대만의 奇美實業이 9 5년 말부터 높은 가동률 체제에 들어갔다. 

2월에는 구정이 끼여 있어 급격한 수요신장은 예견되지 않고 있으나, 중국측의 재고물량이 바닥을

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3월부터는 본격적인 수요회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奇美實業은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A N의 장기구매계약을 타진해오는 등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생산

에 임하고 있다.

奇美實業은 중국의 관세문제 및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에 의한 구매보류가 일단락됐고 재고도 바닥을

드러냈다고 판단, 95년1 1월이후 가동률을 서서히 높이고 있다.

특히 9 6년 들어서는 원료가격이 바닥에 이르렀다고 보고 본격적인 원료확보에 나서기 시작했다. 

구정이후 중국시장이 본격 되살아날 것으로 파악, 3월이후 풀가동 체제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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